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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이해와 장·단점 

 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 

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한다.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퇴

직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. 즉 이직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고 연금의 

형태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 

 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개설방법 

예전에는 퇴직금이 본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다면, IRP는 퇴직금이 주거래은행으로 들어간다. 따

라서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IRP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. 

 

■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장·단점 

① 장점 

-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 

기존 연금상품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. 그러나 IRP계좌를 운용하면 연간 

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 즉,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 

-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.  

연금저축은 10년 납부, 수령은 55세부터라는 사전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

그렇지 않다.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고 연말에 600만원을 납입해도 무

방하다. 

② 단점 

-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 시, 기타소득세 16.5%를 과세한다. 

- 금융회사의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이다. 

- ISA계좌와 세제혜택이 겹친다.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이 

IRP퇴직연금과 겹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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